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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섯 개의 축제 두루마리

아브월 9일� 예레미야�애가

부림절 에스더� �오순절�룻기� �

유월절�아가� �장막절� 전도서

은혜로운 성경통독을 위해

❶ 매일 통독안내

당일�통독본문/통독가이드는

오전6시-7:30분에�공유합니다.

❷ 나눔은 자유입니다

다수가�있는�단톡방이므로

1일/1회/5줄�내외로�간단히�

받은�은혜를�나눠주십시오.

❸ 지인에게 추천할 경우

카톡방에�개인적으로�초청하지

마시고,�방장이나�동산�목사님께

미리�말씀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❹ 통독 순서

애가/에스더/룻/아가/전도서�

5권을�중심으로�읽되,

역사적�배경이�되는�성경�본문을

1-2장씩�섞어�읽게�됩니다.

역사�순서에�따라�배치했으니

가이드와�함께�통독하시면

전체�문맥을�이해하는�데�

도움이�되실�것입니다.

❺ 통독가이드 활용

가이드를�먼저�읽고�통독하시면

이해와�묵상에�도움이�됩니다.

단,�자유롭게�활용하십시오.

본문에만�집중하길�원하시는�경우

통독만�하셔도�무방합니다.

예레미야�애가,�에스더,�룻기,�아가,�전도서.

통독�본문을�들었을�때�어떤�느낌이셨나요?

음?순차�본문도�아니고�다�시가서도�아니고�공통점이�뭘까?

속으로�궁금한�마음이�들지�않으셨나요?

개인적으로�이�책들을�좋아하고�아끼는�분도�많으시지만,

사실�장수도�짧고�평소에�비중�있게�다뤄지는�책들도�아닙니다.

그럼에도�유대인들은�이�본문들을�매우�중요하게�여깁니다.

이�책들은� ‘메길로트’�즉,� ‘5개의�두루마리’

혹은� ‘5개의�축제�두루마리’라고�불립니다.�

유대인들이�주요�절기(축제)�때�이�책들을�낭독했기�때문입니다.

유대인들에게�절기는�삶의�시간적�배경입니다.

절기를�중심으로� 1년의�삶을�이어간다고�말할�정도입니다.

그들은�절기를�통하여�자신의�존재�이유를�기억합니다.

하나님의�구원과�언약,�인도하심,�배신과�멸망,�회복�등의

역사적�사건들을�다시금�되새기며�몸과�마음을�정비합니다.

유대인들은�이렇듯�중요한�절기에�애가/에스더/룻/아가/전도서

이�다섯�권을�낭독하며�깊이�묵상했습니다.

이�짧은�책들에�어떤�보화가�묻혀있을까?

기대하며�발견하는�기쁨의�시간되시기�바랍니다.� �

아울러�이번�통독�주제는� “평범한�사람들의�성경읽기”입니다.

절기는�많은�사람들이�모이는�축제입니다.

각양각색의�사람들이�다양한�삶의�자리에서�축제로�모입니다.

선출된�사람들이�아닙니다.�아주�평범한�사람들입니다.

방금�전까지�삶의�현장에서�온갖�일을�겪다�온�사람들입니다.

분노와�슬픔,�배신감,�두려움,�공포,�허탈함,�공허함.

상황과�감정�그대로를�안고�낭독되는�말씀을�들었습니다.

말씀을�들으며�그들은�어떤�생각을�했을까요?

곧�일상으로�돌아갈�그들은�무엇을�묵상하고�결단했을까요?

일상�속에서�말씀�앞으로�나오신�여러분!

평범한�우리네�삶�속의�모든�문제와�감정들을�

말씀에�비추어�묵상하며�길을�찾게�되시기를�소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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